
진정한 일곱 살

2021.03.15.~2021.04.9.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즐거운 유치원 생활



아이들과 함께 “일곱 살이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일곱 살은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를 나누며 일곱 살이 되어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진정한 일곱 살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진정한 일곱 살＇이라는

주제로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일곱 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3.15. ~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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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컸어요

다양한 색의 컵으로 친구의 키와 몸에 맞게 따라 놓아보며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협동하여 우리 반 친구들의 키보다 높게 쌓아
하나의 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만큼 컸어요!“

일곱 살이 되어 성장한 나의 키와 우리 반 친구들의 키에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가져 다양한 색의 컵으로

친구의 몸을 따라 놓아 보고 우리들의 키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 보며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만큼
컸어요!

지유는 컵이
많이 필요해요!



자라난 내 손

내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시켜 나비, 마녀 손, 번개 손, 꽃밭, 
화분, 악어, 눈사람, 거미 등을 연상시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보

며 작품의 제목도 붙여보았습니다.

자라난 내 손에 내가 칠하고 싶은
색의 물감을 칠해 도화지에 찍어보며
아이들의 자라난 손의 크기를 보고
친구들의 손과 비교도 해보며 신체

일부분 중 한 부분인 손을 탐색해봄으로써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라난 내 손을 보며 손바닥에 물감을 칠해 찍어보고 아이들이 도화지 위에 찍힌

나의 손바닥을 탐색해보며 그림을 그리자고 하여 손바닥 위에 연상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 표현해보았습니다.

제 손 얼마나
커요?

저는 번개
손이에요!

저는 나비를
그리고 있어요!



7살이 된 내 모습

7살이 되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며
달라진 내 모습을 상상하여 꾸며봅니다.

“7살이 되어 달라진 점이 있어요!”

7살이 되어 달라진 나의 모습을 탐색해보고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머리카락, 눈, 옷 등을 활용해 달라진 내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저는 키가
커져서 팔을

길게 붙였어요!



책 표지 재구성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일곱 살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림을 그려봅니다.

“진정한 일곱 살은 용기가 있어야해요!”

‘진정한 일곱 살‘ 그림책을 살펴보며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진정한 일곱 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책 표지를 재구성해보며 책의 제목처럼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일곱 살은
밥을 스스로

먹어야 해요~

진정한 일곱
살은 씩씩해야

해요!



우리들의 일곱 가지 약속

“진정한 일곱 살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진정한 일곱 살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며 일곱 가지 약속들을 정해 우리들이 정한 일곱 가지 약속판 만들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약속들을 적어 꾸며보고 교실 벽면에 게시하여 약속을 잘 지켜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요~

스스로
해봐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서로서로
사랑해요

양보를
해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동시 짓기 -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7살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문장으로 적어보며 ‘스스로’ 동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내가 지은 동시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자고 하여 친구들 앞에서

동시를 낭송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지은 ‘스스로’ 동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며 나와 우리 반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
누고, 동시 낭송을 통해 자신감도 길러 보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떠올려 적어보며 ‘스스로＇동시를 지어봅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읽어본 후, 
습자지와 매직을 이용해 글자를 꾸며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글자씩

습자지를 붙이고 매직을 이용해 색칠하며

자유롭게 꾸며본 후, 아이들과 글자를

조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꾸민 글자를 조합하여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을 완성한 후, 

창문에 붙여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정＇
이라는 글자다!



식목일(4/5)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를 접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식목일은 어떤 날일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식목일은 어떤 날일까?”에 호기심을 가지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목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나무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무와 꽃에 물을 주며 꽃과 나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저는 노란색
꽃에 물을

주고 싶어요~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줘~



칭찬 메달을 만들어요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은지 생각해보며
칭찬 메달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친구를 배려했어요!”

슬기튼튼 2반 친구들과 생활하며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과

우리들이 함께 정한 약속들 중에 어떤 약속들을 지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며 칭찬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배려했어요~

칭찬메달을 만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멋진 일곱 살이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진정한 일곱 살” 을 마무리하며…

슬기튼튼 2반 친구들과 ‘진정한 일곱 살‘ 그림책을 통해 일곱 살이 되어 달라진 나의 모습과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함께 정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진정한 일곱 살이 될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반 칭찬 그래프

“저는 용기 메달을 만들어서 용기라고 적었어요＂ “누구의 메달을 표시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써야해요＂


